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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가정간호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변화와 함께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과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1]. 수요자 

중심의 가정간호는 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의

료 이용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환자 요구에 맞는 개인별 맞춤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2]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연구는 질적이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3]. 초창기 가정간호 연구는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

는 것에서 시작되어 수가 산정이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4]. 이후 가정간호의 주요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질, 재정과 정보, 서비스와 인적자원 관

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6], 최근에는 가정간호와 방

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실무현장의 복잡

한 요구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간호학회지는 1993년 1월 한국가정간호학회가 발족된 후 

가정간호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당해연도 12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2000년도까지 매년 한 호씩 발간해 왔으며, 2001년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확대로 가정간호관련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발간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

었다. 2011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16년도에는 가정

간호분야를 연구하는 학회지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도부터는 발간횟수가 연 3회로 증가되어 가

정간호분야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게재하는 학회지 발전을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간호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지식체

를 개발하고 확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7,8], 연구논문 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에 따라 연구

내용의 고찰, 주제나 이론에 대한 결과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로 분석이 가능하다[9]. 연구 주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 보건 분야의 연구에서

는 근거에 기반한 실무와 연구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근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특히 가정간호는 환자

의 가정에서 독자적인 치료적 행위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기 때문에[1] 연구를 통한 지식체 확립과 간호 실무 적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간호학회에서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주기적인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간호 연구 및 지식체 발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10]. 

하지만 가정간호학회지는 학회지 발간 이후 게재한 논문에 대

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정간호 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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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도 2000년도에 시행된 논문 한 편[4]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간호학회지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

은 가정간호분야 연구의 연구방법, 주요어 등에 대해 분석함으

로써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할 수 있으며[11], 선

행연구를 토대로 질적으로 우수한 후속연구가 진행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거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간호연

구 및 실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3] 학회지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

정간호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가정간호 실무에 적합한 지식체 구축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학회지의 질 관리와 함께 가정간호학회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

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가정간호학회지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향후 전문학술지로써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을 연구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

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7권 1호부터 2019년 26권 3호까지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06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

하였다. 가정간호학회지의 목적과 범위는 가정 및 방문간호를 

주제로 하는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의료기관중심의 가정

간호 및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와 관련된 실무, 교육, 정책 및 

미래의 변화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2]. 

따라서 분석 시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

스’,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양’, ‘재가간호’ 등의 연구제목, 내용과 주요어를 중심으

로 연구주제를 선정한 50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연구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일

관성을 갖기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3,8,11,13]에서 사용한 분석기준들을 선별하여 도출된 자료조사

틀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

에 대한 분석, 논문의 주요어 분석, 이론 및 개념 분석이 진행

되었던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석내용을 연구의 일

반적 특성,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논문의 주요어 분석의 세 부

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연구자 특성, 연

구대상자, 연구장소,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여부 등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 유형과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과 논

문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방향성 설정, 분석내용 

확인, 분석 코딩 형식 확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3번의 토의

를 거쳐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정간호학회지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게재

된 모든 논문을 2명의 연구자들이 학회지 사이트에서 각 논문

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5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뒤 결정된 연구분석 코딩 형식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

였다. 또한 1차 입력된 자료는 2명의 연구자가 교차점검을 통하

Records identified throug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0∼2019)

Total records 
(n=206)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home health care based research 
(n=50)

Studies included in trend analysis
(n=50)

<Figure 1> Study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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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출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였다. 연구논문의 정량

적 분석을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인 빈

도 및 백분율, 평균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도별 연구 편수

가정간호학회지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조

사한 결과,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스’, ‘가

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

양’, ‘재가간호’, 등의 연구제목, 내용과 주요어를 사용한 연구

는 50편으로 확인되었다. 게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편, 

2011년 5편, 2012년 4편, 2013년 4편, 2014년 4편, 2015년 4편, 

2016년 7편, 2017년 6편, 2018년 3편, 2019년 7편이었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장소, IRB 승인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자의 소속과 직종은 연구자 중 제 1저자와 교신

저자만을 분석하였고, 제 1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N=50)

Variables Categories n (%)

Types of authors' affiliations Clinical institute 18 (36.0)

(First author)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32 (64.0)

Types of authors' affiliations Clinical institute  4 (8.0)

(Corresponding author)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46 (92.0)

Number of authors 1  5 (10.0)   Mean: 2.5

2 26 (52.0) Range: 1∼6

3∼4 17 (34.0)

5∼6  2 (4.0)

Title of author Nurse 16 (32.0)

(First author) Professor 27 (54.0)

Graduate student  5 (10.0)

Others  2 (4.0)

Title of author Nurse  5 (10.0)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41 (82.0)

Graduate student  3 (6.0)

Others  2 (4.0)

Research participants† Ill patients 13 (26.0)

Healthy persons  1 (2.0)

Health care provider

  Nurse 26 (52.0)

  Others  5 (10.0)

Family  9 (18.0)

Research setting Visiting health center  3 (6.0)

Public health center 10 (20.0)

Elderly care facility  7 (14.0)

Hospital  3 (6.0)

Home care agencies 13 (26.0)

Home 14 (28.0)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Yes 31 (62.0)

No 19 (38.0)

Funding Yes 10 (20.0)

No 40 (80.0)

Master’s thesis or dissertation Yes 11 (22.0)

No 39 (78.0)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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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소속은 제 1저자는 대학

이 32편(64.0%), 교신저자도 대학이 46편(92.0%)로 가장 많았

다. 연구자의 수는 2명이 26편(52.0%)으로 가장 많았고, 3∼4명

은 17편(34.0%), 단독은 5편(10.0%)이었고, 5∼6명이 2편(4.0%)

이었다. 연구자의 수는 최대 6명이었고, 평균 2.5명이었다. 각 

연구의 제 1저자는 교수 27편(54.0%), 간호사 16편(32.0%), 대

학원생 5편(10.0%), 연구원 등 기타 2편(4.0%) 순이었다. 교신

저자는 교수 41편(82.0%), 간호사 5편(10.0%), 대학원생 3편

(6.0%), 연구원 등 기타 2편(4.0%)으로 교수에 의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연구대상은 건강관리제공자에 대한 논문이 31편(62.0%)로 가

장 많았고, 그 중 간호사가 26편(52.0%)이었다. 그 다음은 환자

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13편(26.0%)이었고, 주돌봄자인 가

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18.0%), 건강한 일반인은 1편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장소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제

공받는 재가 14편(28.0%), 가정간호사업소 13편(26.0%), 보건소 

10편(20.0%), 의료복지시설 7편(14.0%), 방문보건센터와 병원이 

각각 3편(6.0%)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윤리성은 IRB의 승인 여부로 분석하였다.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이 31편(62.0%), 서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기술은 

되어있었으나 IRB 승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논문이 19편

(38.0%)이었다. 국가연구재단이나 소속기관 등의 연구비 지원

을 논문은 10편(20.0%)이었다. 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거나 수

정하여 게재한 논문은 11편(22.0%)로 나타났다. 

연구 및 자료분석방법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Trends in the Types of Research and Research Designs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N=50)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type Quantitative 48 (96.0)

Qualitative  2 (4.0)

Research design Survey 39 (81.3)

(Quantitative, n=48) Experimental  4 (8.3)

Methodological  1 (2.1)

Secondary data analysis  3 (6.2)

Others  1 (2.1)

Research design Narrative inquiry  1 (50.0)

(Qualitative, n=2) Others  1 (50.0)

Data collection† Self report questionnaire 43 (86.0)

Physiological measurements  1 (2.0)

Interview  2 (4.0)

Medical records  4 (8.0)

Delphi  1 (2.0)

Literature review  1 (2.0)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48 (96.0)

T-test 26 (52.0)

χ2 test 13 (26.0)

ANOVA 22 (44.0)

Correlation 19 (38.0)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18 (94.7)

  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1 (5.3)

Regression  9 (18.0)

  Multiple linear regression  4 (44.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2 (22.2)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2 (22.2)

  Enter multiple regression  1 (11.2)

Factor analysis  2 (4.0)

Mann-Whitney test  2 (4.0)

Others  1 (2.0)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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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 48편(96.0%), 질적 연구 

2편(4.0%)으로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설계를 각각 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로 분류된 48편 중 조사연구 39편

(81.3%), 실험연구 4편(8.3%), 이차 자료분석 연구 3편(6.2%), 

방법론적 연구 1편(2.1%), 기타 종설(2.1%) 순으로 조사연구 수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2편으로 내러티

브 탐구 1편(50.0%), 사례연구의 기타방법 1편(50.0%)이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형태의 수집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43편

(86.0%), 의무기록 활용 4편(8.0%), 면접 2편(4.0%), 생리적 측

정, 델파이기법 및 문헌리뷰가 각각 1편(2.0%)순으로 자가 기입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은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를 파악하여 

기술적 통계를 분석방법으로 제시한 논문이 48편(96.0%), t-검

정(t-test) 26편(52.0%), 분산분석(ANOVA) 22편(44.0%), 상관계

수(correlation) 19편(38.0%), χ2검정(χ2-test) 13편(26.0%), 회귀

분석(regression) 9편(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주요어 분석

50편의 논문 한편 당 사용한 주요어는 평균 3.6개로 나타났

고, 그 중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스’, ‘가

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

양’, ‘재가간호’ 등의 주요어를 빈도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주요어는 ‘가정간호’

로 22회(39.3%)로 나타났으며, ‘방문간호사’, ‘요양시설’이 각각 

7회(12.5%), ‘가정간호서비스’ 6회(10.7%), ‘가정전문간호사’ 5

회(8.9%), ‘가정간호사업소’, ‘장기요양’, ‘방문간호’ 각각 3회

(5.4%)순으로 총 56개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되

었던 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가정간호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를 선정,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학회지에 게

재된 논문 편수는 총 206편으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게재

된 논문이 107편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

으며,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간 평균 29편의 논문이 게재

되고 있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정간호분야로 분류된 논문은 50편으로 게재 논문의 약 

25% 정도였는데, 본 학회지의 연구 주제는 가정 및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관련된 실무, 교육, 정책 및 미래의 변

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12], 실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회지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 주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적인 연구를 피하고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따른 논문의 게재 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정간호분야의 종

설이나 사례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 게재

를 유도하고, 실무에서의 우수관리사례가 연구로 연결될 수 있

도록 가정간호학회의 연구비 지원은 물론 산학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하여 가정간호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구의 제 1저자는 교수가 

54.0%, 간호사가 32.0%, 대학원생이 10.0%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간호학회지[11]에서는 제 1저자로 교수가 60.8%, 대학원생

이 32.0%, 간호사가 3.9%, 종양간호학회지[13]에서는 제 1저자

로 대학원생이 63.7%, 간호사가 22.7%, 교수가 13.6%로 나타나 

학회지 별로 주저자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정간호학회지의 경우 대학원생의 논문보다는 간호사가 제 1저

자인 논문 편수가 많아 가정간호분야에서의 실무가 연구로 이

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타 학회

지에 비해 대학원생의 논문 게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학기 

진행 중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이나 학술대회에 참석하

여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시 연구 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진행한 연구가 논문 게재까지 이어질 수 있

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수는 평균 2.5명으로 

52.0%가 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자의 수가 평균 8.8

명인 임상간호연구[3]의 35%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가정간호학

회지의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이 교수인 것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간호분야의 많은 연구가 실무와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와 교수가 공

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연구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며, 연

구진행 시 간호사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건강관리제공자가 62.0%로 가장 많았고 

<Table 3> Keywords Classification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N=50)

Keywords n (%)

Home health nursing 22 (39.3)
Elderly care facility  7 (12.5)
Visiting nurse  7 (12.5)
Home care service  6 (10.7)
Home healthcare nurse 5 (8.9)
Home care agencies  3 (5.4)
Long-term care  3 (5.4)
Home care  3 (5.4)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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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가 간호사였는데, 임상간호연구[3]에서도 건강관리자가 가

장 많았고 건강관리자 중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상

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정간호의 질, 재정과 정보, 서비스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러한 주제

들이 핵심 연구주제로 다뤄짐[5,6]에 따라 주된 건강관리제공자

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논문의 주요어는 ‘가정간호’ 다음으로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가 21.4%로 나타나, 가정간호

분야 연구에 있어 간호사는 주요 연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장소의 경우 재가, 가정간호사업소, 보건소, 의료복지시

설, 방문보건센터 및 병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장소에 편

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가정간호분야

의 연구가 다양한 장소에서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지식체 개발과 연구영역을 확장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의 윤리성에 있어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62.0%로 나

타났는데, 본 학회지의 경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해성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IRB 심의는 통과하는 것을 권

장하고 있다. 최근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

서 연구윤리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본 학회지도 연

구․출판윤리규정의 재정비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 구체

적인 자가점검사항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구사용 허락에 대

한 보고는 아직까지 학회지 투고 시 원칙으로 규정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회지에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방법으

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학회지에서도 IRB 승인 

의무화와 함께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확인하고 기술할 수 있

도록 이에 대한 공지와 심사절차 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연구가 96.0%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조사연구는 81.3%인 반면 실험연구는 

8.3%로 실험연구의 비중이 33.0%인 임상간호연구[3]와 16.4%

인 노인간호학회지[11]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주 대상자인 간호사의 경우 동일기관에

서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 수가 2명 이하인 기

관이 많으며, 동일한 실험처치 및 중재가 이뤄져도 다양한 연구

장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험연구보다는 조사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를 통

해 간호중재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14]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험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간호중재를 분석하여 개발된 간호

중재를 가정간호 대상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에서 질적 

연구의 경우 단 2편으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질적 연

구는 건강관리와 임상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이슈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3], 양적 연구로 규명하기 어려운 간호

현상을 밝혀 다양한 측면의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15] 학문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간호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질

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

한 질적 연구방법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

은 연구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특별기고형식으로 질적 연구 

또는 관련 교육내용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자가 기입 설문지를 가장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재된 논문 대다수가 양적 연

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간호사 및 환자와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외에도 다양한 임상지표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임상지표들을 

잘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주요어 분석에서 ‘가정간호’가 39.3%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가

정간호서비스’, ‘가정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업소’,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이 본 학회지의 주요어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하지만 영문 주요어는 ‘home care’, ‘home care 

nursing’, ‘home health care’, ‘home health nursing’ 등이 ‘가정

간호’ 또는 ‘방문간호’로 혼용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연구결

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어 작성 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erm을 사용하여 

명확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문 주요어

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주요어 작성 

시 연구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주요어를 작성한다면 향후 가정

간호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주요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연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1993년부터 발행된 가정간호학회지의 동향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게재논

문을 분석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10년간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따

라 분석하기에는 분석논문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선행연

구에서는 주요어 분석 외에도 메타파라다임[11], 이론적용[13], 

텍스트네트워크 분석방법[16,17]을 이용하여 논문을 분석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학회지에 대한 동향분석을 처음 시

도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 논

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

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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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에서 발간하는 가정간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내용과 주요

어를 사용한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주요어를 분

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가정간호학회지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연간 평균 29편으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논문은 전체 게재논문

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건강관리제공자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가정간호’가 가장 많은 주요어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간호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의 양적, 질적 증

가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연구 편수의 증가

와 연구주제가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 여러 연구방법과 통계분

석방법이 활용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간호학회지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조사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간호분야의 많은 연

구가 실무와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는 간호 중재개발과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가정간호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중심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연구결과의 폭넓은 공유를 위해 MeSH를 엄격히 준수하여 영문 

주요어를 사용할 것과 국문 주요어와 일치시키는 것을 제언한

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IRB 승인 의무화, 학

술지 심사와 편집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윤

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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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Using the Keyword Home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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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the keyword home health care,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over the past 10 
years. Methods: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50 home health care-based studies chosen from among the 206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The analysis focused on research methodology and keywor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s and keywords. Results: Study participation was mainly focused on 
nurses (52.0%). Most of the studies used quantitative methods (96.0%), and 43 studies (86.0%) used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ost commonly used data analyse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d regression. Major keywords were home health nursing, elderly care facility, visiting 
nurse, home care service, home healthcare nurse, home care agencies, long-term care, and home ca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current trends and interest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include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and 
maintain appropriate standards of researc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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